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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독서

이 종 섶

  풀을 읽고 나무를 읽는 물은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읽어버린다 실물보다 

아름다운 물의 접사, 물가엔 물이 반한 마음들로 가득하다 먼 산봉우리도 가

까이 잡아당긴 물이 세밀하게 그려놓은 수묵화 한 폭, 누구도 물의 솜씨를 

따라갈 수 없다 새들의 비행과 구름의 산책을 바라보면 새들이 하늘로 날아

가고 구름이 땅으로 내려온다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는 물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창세기, 우주는 물속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린다 

  물그림자가 늘어서있는 물의 거리에는 사람을 읽은 흔적도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돌아가면 기록한 이야기에서 사람을 빼버리는 물의 독후감, 사람은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으나 물의 자서전에서는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

에 불과했다 바람을 분석하고 계절을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 사물이든 사람

이든 움직이는 것들이 가까이 오면 물은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것들을 맞이

해준다 그러나 떠나는 순간 바로 지워버리는 물의 페이지, 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